
비열 열용량 둘 다 맞는 말이고, 수소 결합을 끊어야 기화됩니다.

이온결정이 CsCl() 혹은 CsCl()라면 전기전도성이 있겠지만 ()이기 때문에 X는 Na만 가능
합니다. Y는 I로 확정되고요. 이럴 때 ㄱ 선지는 적절합니다.
ㄴ. 그림에서 Na는 체심 입방 구조이고, ㄷ. I는 분자 결정입니다.



가로축, 세로축의 변수들을 보면 와 관련 있는 그래프입니다. 기울기를 구하면 분자
량과 반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입니다.

Si, F, O의 원자량 등을 주지 않았지만 분자량이 비슷하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산력은 비슷하니 각 물질 별로 차이날 만한 요인에 그대로 답해주면 됩니다.
ㄱ.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존재하고
ㄴ. ㄷ. 둘의 차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면 됩니다.



답은 그나마 고를 수 있겠지만 오류 문항입니다. 그나마 (다)의 경우에는 세제와 세탁물이라는 
무생물을 대상으로 한 반응이지만(이마저도 촉매가 아닌 효소라고 쓴 게 이상하지만) (가), 
(나)의 경우에는 촉매보다는 효소에 대한 사례입니다. 즉 (가)와 (나)는 온도 변화로 인한 분자 
운동 에너지 분포 변화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효소가 적정 온도에서 활동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를 이 문제만으로 접근하면 온실의 온도를 80도, 100도까지 올리면 딸기가 훨
씬 잘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딸기가 잘 자라는 적정 온도를 넘어가면 자라는 건 커
녕 딸기는 죽어버릴 것입니다. 즉 (가)와 (나) 모두 효소에 대한 예시이지 I과 III의 예시가 아
닙니다. 즉 문항 오류입니다.
시험 보는 입장에서 그나마 맞는 선지를 고르면 2번이 되겠지만 명백히 잘못된 문항입니다.



은근히 헷갈릴 수 있는 문항입니다. O H  부분은 생성 엔탈피가 0으로 이를 제외한 
CO CH HO의 계수만 맞도록   를 조합하면 답이 나옵니다. 를 기준으로 를 더하
고, HO의 계수가 생성물에 2가 있도록 를 더하면    입니다.
다만, 이렇게 푸는 것이 헷갈릴 수 있으니 도식에서 바로 연산이 잘 되지 않는다면     식
을 다 쓰고 조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 B 모두 맞는 내용이고, C는 기화열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는점 내림과 상관이 없습니다.



삼중점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면서 승화, 증기 압력 곡선을 그리고 삼중점을 찍고, 
두 번째 조건을 보면서 융해 곡선을 그림과 같이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액체’라는 것에서 
당연히  이고 융해 곡선의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그래프를 그리는 데에는 의미가 없지만 해당하는 점을 찍어줍시다.
ㄱ. 융해 곡선 기울기에 따라 HO입니다.
ㄴ. 맞습니다.
ㄷ. 그래프에서 해당 영역은 기체 영역입니다.



ㄱ. 해당하는 연소 엔탈피는 세 번째 줄에 해당하고, 조건대로 계산하면 


kJ입니

다.
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서 CH CH만을 남기도록 식을 정리하려면 이어야 
하고, -311kJ/mol이 맞습니다.
ㄷ. C≡CC C결합은 CH CH에 있으므로 첫 번째 식에서 계산합니다. 
C≡CCHHHC CCH 이고, C≡CC C 부분을 로 묶고 계산
하면 CHHH , 대입하고 계산하면 210이 나옵니다.
여담으로 자릿수 계산법으로 일의 자리부터 계산한다면 받아내림을 빼먹지 않도록 합시다.



중간의 는 왜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삼투압 정의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
만 해주면 됩니다. 표에서 II와 IV를 비교하면 B의 질량에 2배해주고 계산하면 됩니다. 즉 
  이고   입니다. 화학식량은 A가 B의 2배일 것입니다.



흔하게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먼저 에서 분자에 7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반감기를 3번 거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로 3번 거쳤다고 가정하면 A  B  C      일 것이므로 주어진 조건 또한 만족합니다.
비슷하게   역시 1,3,7,15...와 같은 규칙에 따라 반감기 1번으로 생각하면     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반감기 2번을 더 거친   가 되고, 는 반감기 2번을 거친 것이 됩니다. 이 때의 

농도비는     으로    입니다.

역시 점화식을 사용해볼 수도 있으나, 그 관계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아서 확인용으로 사용 가
능합니다. 실제로 분모는       의 관계를 만족하고 분자 역시      의 관
계를 만족합니다.



Another class 1부에서 다루었던 수용액에서 몰랄 농도와 몰농도의 관계입니다. 결국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하면 1M, 1m 용액 중 1M이 조금 더 진한 용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서도 (가), (나)를 계산해봅시다. 0.1몰, 화학식량이 100인 점을 고려하면 용
질 질량 : (용매 질량 or 용액 부피) = 1:100의 관계가 성립하고, 몰랄 농도에서는 용매가 
100g, 몰농도에서는 용액 부피가 100mL가 되는 것입니다. 밀도가 1g/mL로 주어졌기 때문에 
(가)는 용매 100g, (나)는 용액 100g으로 수용액의 질량은      이 나오게 됩니다.
ㄱ.   이기 때문에 1%보다 작습니다.
ㄴ.      입니다.
ㄷ. 계산 결과 상으로 (나)가 (가)보다 더 진한 용액이므로 0.1m보다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Another class 1부를 공부했다면 몰농도가 더 진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도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에서 NaOH가 강염기이므로, pH  이려면 HA는 강산이어야 합니다.
ㄱ. (나)에서 0.2M일 때 pH가 9이므로 B 는 약염기이고, 마찬가지로 HB도 약산입니다.

ㄴ. (나)에서 0.2M일 때 pH가 9인 것으로    ×  임을 알 수 있고, a  ×  입니

다. 따라서   입니다. 
ㄷ. (가)는 강산+강염기 용액, (다)는 약산과 그 짝염기로 이루어진 완충용액이므로 (다)에서 
pH가 적게 변합니다.



평헝 상태 I 이전 A의 양은 총 1몰이었을 것이고, 평형 II의 몰분율 
 로부터 A, B 각각







 








 

 몰이 나옵니다. 

ㄱ. 온도를 높였을 때 (+) 역반응이 일어난 것이므로 (-) 입니다.
ㄴ. 몰수로 계산해보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부피는 동일하니 무시하고 계산해도 됩니다.

ㄷ. 몰수만 보면 
 배이겠지만 온도 변화도 고려하면 답은 

 배입니다.

A의 질량(=퍼센트 농도), 몰랄 농도, 증기 압력(=몰분율)까지 3개의 농도 전환을 해야 하는 문
제입니다. 농도 전환에 대해 용매 : 용질로 사고하는 습관이 잘 되어있었다면 편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값은 증기 압력 밖에 없으므로, 몰수비와 분자량으로부터 표를 다음과 같이 채워볼 수 



있습니다.

용매와 용질의 몰수비가 몰분율, 용매와 용질의 질량비가 퍼센트농도, 음영 처리한 용매의 질
량과 용질의 몰수비가 곧 몰랄 농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러면 질량비는   에서   , 810g이므로 0.81kg으로 변환하면  

 이므로 

 




 입니다.

단계 2의 표현 방식에 대해 익숙하지 않았다면 헷갈렸을 수 있지만, Another class 1부 
Chapter 0에서 상댓값의 계산으로 공부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A A A의 비를 그대
로 반응 속도식   A B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1과 3의 A, B의 비교로 B에 대한 1차 반응임을 알 수 있고,   

×  

 입니다. 전체 

반응 차수는 3차이고, ㄷ도 동일한 방식으로 

 A

A
B

B
  × 


 입니다.

용매 용질
몰수 45 1
질량 ×   ×  



재미있는 문항입니다. 마지막 의 계산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푼다면 꽤 복잡하고 어려운데, 

하나씩 풀어봅시다. HO 

OH  와 같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흔하게 출제되어 왔는데, 을 기

준으로 해석하면 NaOH가 0mL일 때 H는 , mL일 때는 

×입니다. a ×

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0mL인 상황에서  임을 알 수 있고, HA, NaOH의 농도가 같고 

mL일 때 

×인 것에서 A

HA
 

 이므로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 계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면 중화점에서 OH를 계산한 뒤, 
반대로 HO 도 계산하여 구하는 방법입니다. 중화 후 농도는 0.05M, b ×이므로 

OH × 입니다. 근호를 풀고 정리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답을 구하기 위해서

는  HO


OH
w

OH



×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답은 

×
×


 ×입니다.

한편, Another class 2부 중화점에서의 계산 공식을 이용해볼 수도 있는데, 중화점에서의

pH p


C ′
a 을 따르므로 


 


 ′
a
  





 

 로 간단히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A, B의 몰수비로부터 몰수만 잘 계산하고,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문항입니다. 만약 18번을 실
수해서 틀렸다면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에서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점검해야 합니다.
실험 I에서 몰수비 3으로부터 0.5, 1.5, 0.5몰 정도는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총 부피는 2.5L이고 실린더 부피 L입니다. 먼저 실린더 부피와 총 부피를 실

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게산하면  
 입니다.

실험 II에서는 몰수비 6에서 직관적으로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반응 후 생성되는 A의 몰
수를 로 하여 방정식을 쓰면  입니다. 이 계산까지 직관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
는데, 방정식의 형태에서 6에서 1을 뺀 5로 2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쉽게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든 A는 0.4몰, B는 2.4몰, C는 라 하고 평형 상수  
 에 대입하

여 계산하면   입니다. 는   에 A 생성된 0.4몰만큼 더한 로, 답은 1번이 됩
니다.
를 계산할 때 0.4를 더해주지 않거나, 를 계산할 때 실린더 부피와 총 부피를 헷갈리면 실
수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선지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 줍시다.



기출에서 흔하게 나왔던 유형으로 분수 해석을 잘 하면 쉽게 풀리는 문항입니다. Ne의 몰수
가 동일하니      일 때 분자를 동일하게 1로 맞추어주면 분모가 곧 전체 몰수의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제 풀이에서는 전부 1로 맞추었으나, Ne가 2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험 

I에서 1, 4분일 때 



 와 같이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A

의 초기 농도 8M에서 초기 Ne의 몰분율은 
 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실험 I에서 반감기가 1분이라고 가정하고 1분부터 4분까지 대입해보면, 




→


→


→


→

 로 반감기 1분일 때의 가정을 만족합니다.

ㄱ. 실험 I에서 2분일 때 
 임을 알았고, 실험 II에서는 4분일 때 

 이므로 실험 II의 반감기는 

실험 I의 2배입니다. 따라서 실험 I의 1분과 동일하게   
 입니다.

ㄴ. 마찬가지로 반감기에 의해  입니다.
ㄷ. 여러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험 II와 III에서, 분모에서 분자 1을 뺀 나머지가 정확
히 2배 차이나므로 (2분 때 실험 II에서는 6, 실험 III에서는 12, 4분 때 실험 II에서는 7, 실험 
III에서는 14)이므로   ×  으로 생각해도 되고, 최종   이나  ∞일 때의 전체 몰수
를 계산해서 답을 내도 좋습니다.





문제를 차근차근 해석해 봅시다.
(나)에서 용기 I과 II를 혼합하여 반응시키고, 꼭지 a를 닫습니다. 부피비는 용기 I과 용기 II가  
3:1이므로 이에 맞게 분할됩니다.
이후 (다)에서는 용기 II와 실린더를 혼합하여 반응시키고, 꼭지 b를 닫습니다. 피스톤이 고정
되어 있었으므로 강철 용기 2개를 혼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피비는 용기 II와 실린더가   
이므로 이에 맞게 분할됩니다.
이후 (라)에서 고정 장치를 해제하고, 온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라)에서 K으로 보정해 주면 (라)의 부피는 입니다.

반응이 일어나든 말든, 물질들이      와 같이 분할되므로, (가)->(라)까지 반응하지 않고 

초기 용기 I에 있던 A와 B의  배가 용기 II로 들어오고, 이것이 (다)에서 실린더 속 B  몰

과 반응한 상황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계 반응물은 A이므로 무시하고 생각하면 

총 B  몰이 C  몰이 되는 B→C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몰분율   조건을 해석하면 B, C 각각  × 
   × 

  몰수로 분할되므로 (다)

에서 B, C 각각  몰이 됩니다. 즉 (다)의 용기 II + 실린더가 총 2.25몰입니다.

그런데 (라)에서 실린더의 부피 에서, 용기 II에 있을 만큼을 생각하면 몰이 곧 이므로,   기준 1몰은 1기압 L와 같아집니다.

(다)에서 혼합 기체 압력과, 부피 L에서  ×    이므로    입니다. 용기 I에

서는   이므로 총 5몰이었다는 뜻이고,   , (나)에서 총 1몰 감소한 것이므로   입
니다.


